
‘교추협’ 관련 사실을 바로 잡습니다.
교추협은 ‘조영달, 박선영 후보를 고소하지 않습니다.’

1. 최근, 여러 언론매체가 교추협 관련 기사를 내보내면서, 사실과는 전혀 다
른 심각한 오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교추협에서 
활동한 7인 위원 중 5인의 연명으로 공식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2. 기사의 내용 중 ‘교추협이 조영달 후보를 고소했다.’ ‘곧이어 박선영 후보도 
고소한다.’는 내용은 100% 오보입니다. 고소는 교추협에서 활동한 일부 인
사가 개별적인 판단 아래 추진한 것입니다. 고소장에도 고소인은 이들에 한
정되어 있습니다. 고소인으로 나선 이들 외의 5인은 모두 고소에 반대 의견
을 밝히고 있습니다.

3. 한편, 교추협은 단일후보를 선출했던 지난 3월 30일부로 공식적인 활동을 
마쳤습니다. 3월 30일 이후의 활동은 동의를 거치거나 합의한 사항이 아닙
니다. 교추협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전체적인 동의나 합의 없이 교추협의 이
름을 사용하여 공식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4. 4월 20일자 교추협의 박선영 고발기사는 오보임을 말씀드립니다. 보도한 
언론사는 ‘교추협’이라는 기구의 명칭을 삭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5. 이후로 교추협과 관련한 오보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추후 발생하는 악
의적인 오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고려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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